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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지적 능력에 대한 신념과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 그리고 청소년들

이 지각하는 유능감이 학교급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지적 능력에 대한 신념과 부모와 교사

의 자율성 지지가 청소년의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최종 분

석 대상은 서울시와 수도권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869명(만10.42세∼16.92세)

이었다. 본 연구 결과, 인지적 유능감과 지적 능력에 대한 ‘향상 가능성’ 요인에서 학교급별에 따른 유

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인지적 유능감의 경우, 초등학생이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비해 보다 높게 나타

났다. 지적 능력에 대한 ‘향상 가능성’ 요인의 경우, 중․고등학생이 초등학생들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적 능력에 대한 신념과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가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들은 지적 능력에 대한 ‘향상 가능성’ 요인은 유능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데 반해 ‘항상성’ 요인은 유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아울러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 또한 유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청소년들은 자신의 지적 능력은 노력하면 얼마든지 향상 가능한 것이라는 믿음이 강하고, 자

신의 지적 능력은 노력에 관계없이 고정된 것이라는 믿음이 덜할수록 그리고 부모와 교사가 자율성을 

지지해줄수록 이들의 유능감은 향상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유능감, 지적 능력에 대한 신념,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 청소년, 

학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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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유능하길 갈망하며, 환경과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이 지닌 기술과 역량, 재능 그리고 잠재능력까지도 향상되길 바라는데, 이는 학교

와 직장은 물론 대인관계 및 다양한 여가활동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Reeve, 2005). 특히, 학업에 전념해야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보다 긍정적인 유

능감을 지닐수록 뛰어난 학업 성취를 보이는 것으로 여러 연구(안도희, 김지아, 황숙

영, 2005b; Wong, Wiest & Cusick, 2002; Zsolnai, 2002)에서 보고된 바 있듯이, 유

능감은 학업 성취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강력한 동기적 구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청소년들의 유능감 증진을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

는지에 대해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유능감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

는데(Ormrod, 2003, p.374), 이는 자신의 지적 능력에 대한 신념과 밀접한 관련을 맺

고 있는 것으로 여러 연구(Biddle, Wang, Chatzisarantis & Spray, 2003; Butler, 

2000; Dweck & Leggett, 1988; Wang & Biddle, 2003; Wang & Liu, 2007)에서 지적

된 바 있다. 지적 능력에 대한 신념은 ‘향상 가능성(incremental)’과 ‘항상성(entity)’으

로 구분되는데(Dweck, 2002a,b), 지적 능력에 대한 향상 가능성 신념을 지니고 있는 

학생들은 노력을 기울이면 자신의 지적 능력은 향상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지니고 

있어, 난관을 극복하고 자신의 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력에 가치를 둔다

(Dweck, 2002a). 이에 반해, 지적 능력에 대한 항상성 신념을 지니고 있는 학생들은 

노력과 상관없이 지적 능력은 고정불변하다고 하는 믿음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항상

성’ 신념을 지니고 있는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타인에게 입증해

보이려고 하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타인에게 자신이 똑똑하게 보여 지기 위

해 실패확률이 있는 도전적인 과제 보다는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는 쉬운 과제를 선

호하며, 노력을 기울이는 그 자체는 우둔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여기므로 노력을 최소

한으로 기울인다(안도희, 윤지민, 2010; Dweck, 2002b).

지적 능력에 대한 신념과 유능감 간의 관계를 다룬 몇몇 선행 연구(Butler, 2000; 

Wang & Biddle, 2003; Wang & Liu, 2007)에서는 자신의 지적 능력은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향상 가능하다고 하는 ‘향상 가능성’ 신념(incremental beliefs)을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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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일수록 보다 긍정적인 유능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반해 자

신의 지적 능력은 노력과 상관없이 고정불변하다고 하는 ‘항상성’에 대한 신념(entity 

beliefs)을 지닌 학생들일수록 과제수행을 지속적으로 미루고(Howell & Buro, 2009), 

심지어 학업에 대해 무관심한 무동기 상태에 이르게 된다(Biddle et al., 2003). 이를 

토대로 볼 때, 지적 능력에 대한 ‘항상성’ 신념을 지닌 학생들일수록 부정적인 유능감

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유추되는데, 이는 실제로 싱가포르에 소재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Wang과 Liu(2007)의 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기도 하다. 그러나 국내에서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지적 능력에 대

한 신념과 유능감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거의 없어, 이에 대해 살

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Guay, Boggiano and Vallerand(2001)에 의하면, 유능감은 타인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고, 이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선택을 제공하며, 압력과 통제를 최소화하는 등과 

같은 자율성을 지지하는 기법을 통해 증진될 수 있다고 주장된 바 있다. 보다 구체적

으로, 학생들이 지닌 유능감은 학교에서 교사가 최적의 도전적인(optimal challenging) 

학습 환경을 조성해주고, 이러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학문적 역량을 시험해보

고 확장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줌으로써 증진될 수 있는데(Niemiec & Ryan, 2009), 특

히 교사가 학생들의 자율성을 얼마나 지지해주었는지의 여하가 이들의 유능감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몇몇 관련 선행 연구(양정수, 이선화, 2011; 문은식, 2006, 

2007; 문은식, 강승호, 2008; 오유진, 유진, 2012; Guay et al., 2001; Murcia, Lacárcel 

& Álarez, 2010)에서 보고되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

여 학업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전환기에 놓인 학생들은 교사와의 관계의 질이 초등학

교 시절에 비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주요 원인은 교사의 학생에 

대한 통제 수준 증가와 학업 성적 강조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관심 부족인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유능감을 저하시키게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유추된다(Wong et 

al., 2002).

이와 아울러, 가정에서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해 주는 부모는 자녀의 관점에서 이들

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가능한 한 다양한 선택권을 제시해주고, 이들이 추구하는 가

치와 흥미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는데(Soenens & Vansteenkiste, 

2005), 이러한 부모로부터 양육된 자녀들은 가정에서 가사일과 숙제를 함에 있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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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기 결정적이며(Deci & Ryan, 1987), 보다 높은 유능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몇몇 관련 선행 연구(문은식, 2006, 2007; 안도희, 박귀화, 정재우, 2008; 양정수, 이

선화, 2011; Soenens & Vansteenkiste, 2005)에서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교사 혹은 

부모의 자율성 지지를 다룬 대다수의 연구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거나(문은식, 

2006, 2007; 안도희 외, 2008), 특기적성으로 무용을 방과후에 공부하는 초등학생들

(양정수, 이선화, 2011) 혹은 무용을 전공하는 고등학생들(오유진, 유진, 2012)을 대상

으로 이루어진데 반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연령층을 대상으

로 이루어진 연구가 매우 드물다 하겠다. 

또한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학생들은 신체적, 성적, 인지적 발달상의 급격한 변화

를 보이며, 이로 인해 부모와 교사 그리고 다른 권위있는 인물들로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하며, 부모에 순종하는 경향이 줄어들고, 특히 고등학교 시기에 들어서서 학교활

동과 관련하여 자신이 의사결정권을 보다 더 많이 갖기를 기대한다(Chen, 2010). 이

에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

나 부모와 교사가 청소년기 학생들의 자율성을 얼마나 지지해 주었는지가 이들의 유

능감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초등학생에서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학교급별로 비교해 본 연구는 거의 드물다. 게다가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지닌 자신의 지적 능력에 대한 신념이 부모

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와 밀접한 정적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으나(안

도희, 유지현, 2008), 학생들이 지닌 자신의 지적 능력에 대한 신념과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가 학생들의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총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이

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유능감과 지적 능력에 대한 

신념 그리고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 간 상호 관련성이 있는지, 학교급에 따라 이

들 변인 간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학교급별로 학생들이 지닌 지적 능력에 대한 신

념과 부모 및 교사의 자율성 지지가 유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

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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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와 수도권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 학생 총 1,000명을 대

상으로 하였으며, 이들 중 응답이 불성실한 131명을 제외한 나머지 869명을 최종 분

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생은 5, 6학년이며, 중학생은 2, 3학년이

며 고등학생은 1학년이었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238명, 중학생이 366명, 고등

학생이 265명이며, 성별로는 남학생이 408명(47.0%) 여학생이 456명(52.5%)이며, 자

신의 성을 밝히지 않은 학생이 5명(0.6%)이었으며, 이들의 연령 범위는 만10.42

세~16.92세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만14.01세(표준편차=1.81)이었다.

2. 검사 도구

1) 유능감

학생들의 유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Harter(1982)가 개발하고 안도희 외(2005b)가 번

안하여 사용한 유능감 검사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인지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

로 각각 7개 문항씩 총 1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 요인별 신뢰도

(Cronbach’s α)는 ‘인지적’ 요인이 .76, ‘사회적’ 요인이 .85이며, 전체 문항이 .84로 

나타났다. 각 하위 요인별 예시문항으로 ‘나는 내가 읽은 교과서 내용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다.’(인지적 요인) ‘나는 친구를 쉽게 사귄다.’(사회적 요인)가 있다. 전체 문

항에 대한 반응 양식은 리커트(Likert)식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

터 ‘매우 그렇다’의 4점까지 반응하도록 되어있으며, 하위 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해

당 하위 요인에 대한 유능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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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 능력에 대한 신념

학생들이 지각하는 자신의 지적 능력에 대한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안도희, 김옥분

과 표경선(2005a)이 개발한 지적 능력에 대한 신념 검사를 사용하였다. 본 검사는 ‘항

상성’ 요인과 ‘향상 가능성’ 요인으로, 각 요인별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 요인별 신뢰도(Cronbach’s α)는 ‘항상성’ 요인이 .83, ‘향상 가능성’ 요인이 .82

로 나타났다. 각 하위 요인별 예시 문항으로 ‘지능은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항상성 요인), ‘열심히 노력하면 나의 머리(지적 능력)는 더욱 더 좋아질 

수 있다.’(향상 가능성 요인)가 있다. 전체 문항에 대한 반응양식은 리커트(Likert)식 5

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반응하도록 되

어있으며, 각 하위 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에 대한 믿음이 강한 것으로 해

석하였다. 

3) 부모 및 교사의 자율성 지지

학생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Silk, Morris, Kanaya and 

Steinberg(2003)가 개발하고 안도희와 유지현(2008)이 번안하여 사용한 부모의 자율성 

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는 .77로 

나타났으며, 예시 문항으로 ‘나의 부모님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스스로 계획하

도록 해 주신다.’가 있다. 전체 문항에 대한 반응 양식은 리커트(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반응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자율성 지지를 허용해 준 정도가 강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지각하는 교사의 자율성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Assor, Kaplan and 

Roth(2002)가 개발하고 안도희와 유지현(2008)이 번안하여 사용한 교사의 자율성 지

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는 .91로 

나타났으며, 예시 문항으로 ‘선생님은 내 방식대로 공부하도록 격려해 주신다.’가 있

다. 전체 문항에 대한 반응양식은 리커트(Likert)식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4점까지 반응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

가 학생들에게 자율성 지지를 허용해 준 정도가 강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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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수집

본 연구를 위해 서울시와 수도권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에게 연구자가 

설문지 실시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해당 학교 담당 교사들

에게 설문지 실시방법에 대한 안내문과 설문지를 해당 학교에 우편 혹은 인편으로 배

포하였으며, 설문지 응답이 완료된 후 우편으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집단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시간제한을 두지 않았다.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유능감, 지적 능

력에 대한 신념 및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 간 상호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둘째, 유능감, 지적 능력에 대한 신념 및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가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 

분석(MANOVA: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을 수행하였다. 또한 변량의 동질성 

검증, Scheffé 사후 검증과 Tamhane의 T2 사후 검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초․중․고등학생들의 지적 능력에 대한 신념과 부모 및 교사의 자율성 지지가 이들

의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1단계에는 학생의 지적 능력에 대한 신

념을, 2단계에는 부모 및 교사의 자율성 지지를 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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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변인간 상호 상관

청소년들의 유능감, 지적 능력에 대한 신념 및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 간 상호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다(표 1 참조).  

그 결과, 유능감은 지적 능력에 대한 ‘향상 가능성’ 요인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

였으며(r=.43, p<.001), 부모의 자율성 지지(r=.39, p<.001) 및 교사의 자율성 지지

(r=.23, p<.001)와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에 반해, 유능감은 지적 능력에 

대한 ‘항상성’ 요인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r=-.39, p<.001). 유능감의 하위 

요인 중 ‘인지적’ 요인은 지적 능력에 대한 ‘향상 가능성’ 요인과 가장 높은 정적 상

관을 보였으며(r=.46, p<.001), 부모의 자율성 지지(r=.35, p<.001)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r=.19, p<.001)와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유능감의 또 다른 하위 요

인인 ‘사회적’ 요인은 ‘인지적’ 요인과 달리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가장 높은 정적 상

관을 보였으며(r=.31, p<.001), 지적 능력에 대한 ‘향상 가능성’ 요인(r=.28, p<.001)과 

교사의 자율성 지지(r=.20, p<.001)와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

를 토대로 볼 때, 유능감은 노력하면 자신의 지적 능력은 향상가능하다고 하는 믿음

과 밀접한 정적 관련을 맺고 있는데 반해, 노력에 관계없이 자신의 지적 능력은 변화

하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과는 밀접한 부적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적 능력에 대한 신념의 하위 요인 중 ‘향상 가능성’ 요인은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와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자율성 지지 변인들 중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r=.33, p<.001), 교사의 자율성 지지와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11, p<.01). 지적 능력에 대한 신념의 또 다른 하위 요인인 ‘항상성’ 

요인은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r=-.24, p<.001). 또한 부모

의 자율성 지지는 교사의 자율성 지지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23,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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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인 간 상호 상관

M  SD Min. Max.
유능감

지적 능력 
신념

자율
성지
지

전체 인지 사회
향상

가능성
항상성 부모

유능감

전체 2.56 .42 1.00 3.93 -

인지 2.35 .46 1.00 4.00 .82*** -

사회 2.77 .52 1.00 4.00 .86*** .42*** -

지적 

능력

신념

향상

가능성
3.57 .80 1.00 5.00 .43*** .46*** .28*** -

항상성 2.09 .78 1.00 5.00  -.39***  -.41***  -.26***  -.47*** -

자율성

지지

부모 3.35 .65 1.00 5.00  .39*** .35***   .31*** .33***  -.24*** -

교사 2.47 .47 1.00 5.00  .23*** .19***   .20***   .11**  -.05  .23***

N =869. **p <.01, ***p <.001.

2. 학교급에 따른 유능감, 지적 능력에 대한 신념, 부모 및 교사의 자율성 

지지 비교

학교급에 따른 학생들의 유능감, 지적 능력에 대한 신념, 부모 및 교사의 자율성 지

지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다변량 분석을 수행한 결과(표 2 

참조), 이들 변인들은 학교급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ilks' 

Lambda =.908, F(12,1720)=7.10, p <.001, partial η
2
=.047). 유능감의 경우, ‘인지적’ 요

인에서 학교급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F(2,865)=8.65, p <.001),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비해 인지적 유능감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p <.01~.001). 지적 능력에 대한 신념의 경우, ‘향상 가능성’ 요인에 학

교급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F(2,865)=5.65, p <.01), 구체적으

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에 비해 자신의 지적 능력은 자신이 열심히 노력

하면 얼마든지 향상가능하다고 믿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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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학교급별 변인간 차이 비교

초등학교(Ⅰ) 중학교(Ⅱ) 고등학교(Ⅲ)
F η2  

m SD m SD m SD

유능감

인지적 2.45 .52 2.30 .42 2.32 .46 8.65
***

.020
Ⅰ>Ⅱ***

Ⅰ>Ⅲ**

사회적 2.75 .58 2.79 .49 2.74 .50 .93 .002

전체 2.60 .48 2.55 .38 2.53 .40 2.20 .005

지적 능력

신념

향상

가능성
3.42 .88 3.62 .78 3.63 .75 5.65** .013 Ⅰ<Ⅱ·Ⅲ*

항상성 2.05 .80 2.04 .79 2.18 .74 3.00 .007

자율성 

지지

부모 3.38 .66 3.28 .65 3.40 .64 2.91 .007

교사 2.49 .55 2.49 .44 2.41 .42 2.34 .005

*p <.05, **p <.01, ***p <.001

3. 학교급별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적 능력에 대한 신념, 부모 및 

교사의 자율성 지지

지적 능력에 대한 신념과 부모 및 교사의 자율성 지지가 초․중․고등학생들의 유

능감을 얼마나 설명해주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학교급별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수

행하였다. 1단계에는 지적 능력에 대한 신념을, 2단계에는 부모 및 교사의 자율성 지

지를 회귀식에 투입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초․중․고등학생들

의 경우, 1단계에 투입된 지적 능력에 대한 ‘향상 가능성’ 요인이 유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β=.32, p <.001), ‘항상성’ 요인은 유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β=-.24, p <.001), 이는 유능감의 전체 변량 중 23.1%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F(2,866)=129.80, p <.001). 부모 및 교사의 자율성 지지 변인을 

2단계 회귀식에 투입한 결과, 부모의 자율성 지지 요인(β=.23, p <.001)과 교사의 자

율성 지지 요인(β=.14, p <.001)이 유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는 유능감의 전체 변량 중 7.8%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F(4,864) 

=96.46, p <.001). 즉, 초․중․고등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지적 능력에 대한 신념을 

긍정적으로 지닐수록, 그리고 부모와 교사가 학생들의 자율성을 지지해줄수록 이들의 

유능감은 향상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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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경우, 1단계에 투입된 지적 능력에 대한 신념의 ‘향상 가능성’ 요인이 

유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β=.39, p <.001), ‘항상성’ 요인은 유능감에 부정적

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β=-.26, p <.001), 이는 유능감의 전체 변량 중 

31.3%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F(2,235)=53.48, p <.001). 부모 및 교사의 자율성 

지지 변인을 2단계 회귀식에 투입한 결과, 부모의 자율성 지지 요인(β=.17, p <.01)

과 교사의 자율성 지지 요인(β=.16, p <.01)이 유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능감의 전체 변량 중 6.7%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F(4,233)=35.65, p <.001). 즉, 초등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지적 능력에 대한 신념을 긍

정적으로 지닐수록, 그리고 부모와 교사가 학생들의 자율성을 지지해줄수록 이들의 

유능감은 향상된다 하겠다.

중학생의 경우, 1단계에 투입된 지적 능력에 대한 신념의 ‘향상 가능성’ 요인이 유

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β=.26, p <.001), ‘항상성’ 요인은 유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β=-.25, p <.001), 이는 유능감의 전체 변량 중 

19.5%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F(2,363)=44.09, p <.001). 부모 및 교사의 자율성 

지지 변인을 2단계 회귀식에 투입한 결과, 부모의 자율성 지지 요인(β=.28, p <.001)

이 유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능감의 전체 변량 

중 8.2%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F(4,361)=34.70, p <.001). 즉, 중학생들의 경

우, 자신의 지적 능력에 대한 신념을 긍정적으로 지닐수록,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의 

자율성을 지지해줄수록 이들의 유능감은 향상된다 하겠다.

고등학생의 경우, 1단계에 투입된 지적 능력에 대한 신념의 ‘향상 가능성’ 요인이 

유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β=.36, p <.001), ‘항상성’ 요인은 유능감에 부정적

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β=-.16, p <.05), 이는 유능감의 전체 변량 중 

22.0%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F(2,261)=36.71, p <.001). 부모 및 교사의 자율

성 지지 변인을 2단계 회귀식에 투입한 결과, 부모의 자율성 지지 요인(β=.23, p 

<.001)과 교사의 자율성 지지 요인(β=.19, p <.001)이 유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능감의 전체 변량 중 9.9%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F(4,259)=30.24, p <.001). 즉, 고등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지적 능력에 대한 

신념을 긍정적으로 지닐수록, 그리고 부모와 교사가 학생들의 자율성을 지지해줄수록 

이들의 유능감은 향상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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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예측 변인
Ⅰ단계 Ⅱ단계

B SE B β ΔR2 B SE B β ΔR2

절 편 2.24 .09 1.57 .11

지적 능력 

신념

향상

가능성
.16 .02 .32***

.231
.12 .02 .24***

.078항상성 -.13 .02 -.24*** -.12 .02 -.22***

자율성

지지

부모 .15 .02 .23***

교사 .13 .03 .14***

R2
.231 .309

F 129.80*** 96.46***

 초등학교

예측 변인
Ⅰ단계 Ⅱ단계

B SE B β ΔR2 B SE B β ΔR2

절 편 2.20 .16 1.56 .20

지적 능력 

신념

향상

가능성
.21 .03 .39***

.313
.18 .03 .32***

.067항상성 -.16 .04 -.26*** -.16 .03 -.26***

자율성

지지

부모 .12 .04 .17**

교사 .14 .05 .16
**

R2 .313 .380

F 53.48*** 35.65***

 중학교

예측 변인
Ⅰ단계 Ⅱ단계

B SE B β ΔR2 B SE B β ΔR2

절 편 2.34 .13 1.75 .16

지적 능력 

신념

향상

가능성
.13 .03 .26***

.195
.08 .03 .16**

.082항상성 -.12 .03 -.25*** -.10 .03 -.21***

자율성

지지

부모 .16 .03 .28
***

교사 .07 .04 .09

R2 .195 .278

F 44.09*** 34.70***

표 3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적 능력 신념, 자율성 지지에 대한 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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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예측 변인
Ⅰ단계 Ⅱ단계

B SE B β ΔR2 B SE B β ΔR2

 절 편 2.02 .19 1.15 .23

지적 능력 

신념

향상

가능성
.19 .04 .36***

.220
.16 .04 .30***

.099항상성 -.09 .04 -.16* -.07 .03 -.12

자율성

지지

부모 .14 .04 .23***

교사 .19 .05 .19***

R2 .220 .318

F 36.71*** 30.24***

*p <.05, **p <.01, ***p <.001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지각하

는 유능감과 자신의 지적 능력에 대한 신념 그리고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가 학

교급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시기에 학생들의 지적 능력

에 대한 신념과 부모와 교사로부터의 자율성 지지가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논의 및 연구의 제한점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에 따른 변인 비교

초․중․고등학생들이 지각하는 유능감, 지적 능력에 대한 신념 그리고 부모와 교

사의 자율성 지지를 비교한 결과, 초등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에 비해 보다 높은 유

능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본 연구 결과는 몇몇 관련 선행 연

구 결과들(Cantin & Boivin, 2004; Fredricks & Eccles, 2002; Jacobs, Lanza, Osgood, 

Eccles & Wigfield, 2003; Soenens & Vansteenkiste, 2005; Trouilloud, Sarrazin, 

Bressoux & Bois, 2006)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학생들의 유능

감이 저하됨을 알 수 있다. 중학교 시기에 들어서면서 학생들의 유능감이 저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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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초등학교와는 다른 교육 환경의 변화와 학업량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Cantin

과 Boivin(2004)에 의해 주장된 바 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학생들은 매 교과시간마다 다른 교사를 접하게 되고, 교사와의 개인적인 면대면 접촉

이 초등학교 시절에 비해 상당히 줄어드는데 반해, 학생들이 감당해야할 학업량은 급

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또한 중학교 교사들은 초등학교 교사들에 비해 학생들의 수행

을 보다 엄격하게 평가하며, 사회적 비교(social comparison)에 근거한 기준을 사용하

는데, 이는 중학교 시기에 들어서면서 학생들의 성적 하락과 자기 지각 및 동기 저하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Eccles et al., 1993).

또한 중학교 시기에 들어서서 나타나는 유능감 저하는 자연스런 발달상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자신의 유능감에 대해 과도하게 낙관적

으로 지각하며, 자신의 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상대적인 기준을 덜 사용하며, 보다 희

망적인 생각(wishful thinking)에 의존하는데 반해, 연령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비교를 

통해 자신의 능력에 대한 보다 비판적인 평가를 하며, 더 나아가 학교내에서 또래들

과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면서 자신의 학업 수행 하락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됨에 따라, 유능감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Fredricks & Eccles, 

2002). 이에 초등학교 학생들과 달리 중학교 학생들의 유능감이 저하되는 것으로 여

겨지며, 이들의 저하된 유능감은 고등학교 시기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유추된다.

지적 능력에 대한 신념의 경우, 지적 능력에 대한 향상 가능성 신념은 초등학생에 

비해 중․고등학생이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저학년일수록 자신의 

지적 능력은 노력여하에 따라 향상가능하다고 믿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몇몇 관련 선행 연구(Ablard & Mills, 1996; Freedman-Doan et al., 2000; Leondari 

& Gialamas, 2002; Stipek & MacIver, 1989) 결과들과 상반되는 것이다. Wigfield와 

Eccles(2002)에 의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은 빈번한 평가를 받게 되고, 자신

의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하게 됨에 따라, 자신의 지적 능력은 고정불변한 것

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초등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놀랄 정도로 낙관적이며, 심지어 성

적이 부진한 과목 활동에서도 잘 해낼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초등학생

들을 대상으로 한 Freedman-Doan et al.(2000)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초등학생들에 비해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지적 능력은 노력하면 얼마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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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향상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Dweck(2002a)에 의하면, 아시아 

문화권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은 성취의 비결은 바로 노력이라는 것을 서양 문화권에서 

성장하는 아이들보다 더 잘 이해하며, 보다 더 노력 지향적이다. 특히, 미국 아이들에 

비해 한국의 아이들은 실패를 하면 자신의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경향이 더욱 

강하긴 하지만, 앞으로 노력을 더욱 많이 기울일 것이라고 하는 바를 내비치기도 한

다는 것이다. 이러한 Dweck의 주장을 토대로 볼 때, 근면․성실에 가치를 두고 이를 

중요시 여기는 한국의 문화적 맥락이 중․고등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노력하면 얼마

든지 자신의 지적 능력은 향상가능하다고 하는 믿음을 강하게 갖게 해 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2. 초․중․고등학생들의 유능감에 대한 지적 능력에 대한 신념과 부모 

및 교사의 자율성 지지 기여도

학생들이 지각하는 자신의 지적 능력에 대한 신념과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가 

학생들의 유능감에 상대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학교급별로 위

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학교급에 관계없이 지적 능력에 대한 ‘향

상 가능성’ 신념은 유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러 

관련 선행연구(Butler, 2000; Dweck & Leggett, 1988; Wang & Biddle, 2003; Wang 

& Liu, 2007)에서도 지지된 바 있다. 즉, 학교급에 관계없이 자신의 지적 능력은 노

력하면 얼마든지 향상될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할수록 학생들의 유능감은 향상된다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 학교급에 관계없이 자신의 지적 능력에 대한 ‘항상성’ 

신념이 강할수록 유능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 능력에 대한 신념을 다룬 몇몇 선행 연구를 통해, 지적 능력에 대한 ‘항상성’ 

신념이 높을수록 과제완수를 뒤로 미루거나, 지체하는 성향이 강하며(Howell & 

Buro, 2009), 실패를 자신의 능력 부족에 귀인시키며,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생길 때

에는 단념하는 등의 무기력한 행동 반응을 보인다(Robins & Pals, 2002)고 하는 바

가 보고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지적 능력에 대한 ‘항상성’ 신념이 높을수록 무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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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tivation)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 종국적으로 유능감 저하를 야기한다고 하는 바

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Biddle et al.(2003)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따라

서 이를 종합해 볼 때, 자신의 지적 능력은 고정불변하다고 하는 믿음이 강할수록, 

학생들은 자신이 몰입해야할 학업 활동에 무관심하고, 과제 완수를 뒤로 미루며, 심

지어 실패를 경험할 경우에 자신의 능력 부족을 탓하게 됨으로써 이들의 유능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유추된다.

학교급별에 따른 분석 결과, 중학생(ΔR2 
=.195)과 고등학생(ΔR2 

=.220)들 보다 초

등학생들(ΔR2 
=.313)의 경우, 자신의 지적 능력에 대한 신념이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력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볼 때, 특히 초등학교 시기에는 

자신의 지적 능력은 얼마든지 향상가능하다고 하는 믿음과 노력에 관계없이 자신의 

지적 능력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이 유능감 증진 혹은 하락에 상대적으로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본 연구 결과, 지적 능력에 대한 신념과 더불어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도 

학생들의 유능감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로부터의 자

율성 지지가 학생들의 유능감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여러 관련 선행 연구 결과(문은식, 2006, 2007; 문은식, 강승호, 2008; 안도희 

외, 2008; 양정수, 이선화, 2011; Gagné, 2003; Soenens & Vansteenkiste, 2005)를 지

지해주는 것으로, 부모가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해줄수록 자녀의 유능감이 향상된다고 

할 수 있다.

부모로부터의 자율성 지지가 학생들의 유능감 증진에 미치는 영향이 초등학교(β

=.17, p<.01)와 고등학교 시기(β=.19, p<.001)보다 중학교시기(β=.28, p<.001)에 더

욱 크게 나타났다. 중학교시기에 들어서서 학생들의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난 몇몇 연구 결과(Barber & Olsen, 2004; Chen, 2010; Fleming, 2005)를 

토대로 볼 때, 특히 이 시기에 부모가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

며, 이는 자녀의 유능감 증진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교사로부터의 자율성 지지 또한 학생들의 유능감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여러 관련 선행 연구(문은식, 강승호, 2008; 양정수, 이선화, 2011; 오

유진, 유진, 2012; Adie, Duda & Ntoumanis, 2008; Guay et al., 2001; Trouilloud et 

al., 2006) 결과를 지지해주는 것으로, 부모 못지않게 교사가 학생들의 자율성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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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는 것 또한 학생들의 유능감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학생들의 자

율성을 지지해주는 교사는 학생들에게 특정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행동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 보다는, 이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이들만의 방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데(Black & Deci, 2000), 이는 곧 학생들

의 유능감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학교급별로는 교사가 학생들의 자율

성을 지지해주는 것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의 유능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중학교 학생들에게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학교 시기에 교사가 학생들의 자율성 지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도희 외(2008)

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데 반해, 문은식(2006, 2007)의 연구 결과와 상반되는 것이기

도 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요망된다.

3.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 그리고 교육적 시사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과 부모 및 교사와의 관계에 대해 학생들이 어떻게 지

각하는지의 여부가 학생들의 학업적 성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Wong et 

al.(2002)의 연구에서 주장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교사가 학생들에게 

이들의 자율성을 얼마나 지지해주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학생들이 지각하는 부모와 교

사의 자율성 지지를 측정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부모와 교사가 제공한 자율성 지

지가 실제로 이에 대해 학생들이 지각하는 바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

렵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부모와 교사가 실제로 학생들에게 제공한 자율성 지

지(A)와 이에 대해 학생들이 지각하는 바가 일치하는지(B) 그리고 A와 B가 학생들의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 결과, 학생들이 지닌 자신의 지적 능력에 대한 신념이 이들의 유능감

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지적 능력은 노력하면 향

상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확고할수록 학생이 지닌 유능감이 향상되는데 반해, 자신

의 지적 능력은 노력해도 변화하지 않는 고정된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클수록 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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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 유능감은 저하된다 하겠다. 실제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지적 능력은 고정

된 것이 아니며, 정신노동(mental work)을 하면 할수록 향상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

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적 능력에 대한 ‘향상 가능성’ 신념 증진 프로그램

(Blackwell, Trzesniewski & Dweck, 2007; Good, Aronson & Inzlicht, 2003)을 통해 

학생들이 지닌 자신의 지적 능력에 대한 신념이 향상되었으며, 이는 곧 성적 향상의 효

과를 보인바 있다. 또한 이와 같은 효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Aronson, 

Fried & Good, 2002)에서도 지지된 바 있는데, 자신의 지적 능력에 대한 향상 가능성 

신념을 지닌 학생들은 새로운 개념을 배우고, 유능감을 향상시키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규준기반 피드백보다는 학생들의 학습 성과 진전도에 기반

한 피드백 제공과 최상의 도전적인 과제 제시가 학생들의 유능감 증진 전략으로 도움

이 되는 것으로 Niemiec과 Ryan(2009)의 연구에서 주장된 바 있다. 이에 학생들이 자

신의 지적 능력은 노력하면 향상 가능하다고 하는 믿음을 지닐 수 있도록 교사와 부모

는 이들이 나타낸 성취에 대해 사회적인 비교를 하기보다는 이전의 성취에 비해 얼마

나 향상되었는지를 토대로 노력에 가치를 둔 피드백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셋째, 지적 능력에 대한 신념과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

가 학생들의 유능감 증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성 증진의 

본질은 교육자의 존재를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의 존재로 인해 학생들이 개

인적인 목적과 흥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를 증진시켜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Assor et al., 2002). 이에 부모와 교사는 학생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세

심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이들의 자율성을 허용해줄 필요가 있으며, 이는 곧 이들

의 유능감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물론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학생들의 유능감 증진을 위해 학생들 스스로 자

신의 지적 능력에 대한 향상 가능성 신념을 지니게 하고, 이들의 자율성을 지지해 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들을 양육하는 부모와 교

사에게 이들의 유능감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데 많은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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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fluences of adolescents' beliefs regarding intelligence, 
and parents' and teachers' autonomy support on their 

perceived competence

Ahn, Doehee*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examine whether students' beliefs about 

intelligence(i.e., incremental, and entity), and parents' and teachers' autonomy 

support influenced their perceived competence. The study subjects were 

adolescents aged 10.42-16.92 years (N=869), all from the Seoul metropolitan area, 

Korea. There were differences in terms of both their perceived cognitive 

competence, and incremental beliefs about intelligence observed among school 

levels. In particular, elementary school students exhibited higher cognitive 

competence than junior-high and high school students. Junior-high and high 

school students generally had more positive incremental beliefs about their own 

intelligence th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in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and explain students' 

perceptions regarding  competence. It was observed that adolescents' incremental 

beliefs regarding intelligence, as well as parents' and teachers' autonomy support 

positively predicted their perceived competence, whereas their entity beliefs 

regarding intelligence negatively predicted their perceived competence levels.

Key Words : competence, one's beliefs about intelligence, parental autonomy 

support, teachers' autonomy support, adolescents, school levels

투고일 : 9월 10일, 심사일 : 11월 20일, 심사완료일 : 11월 30일

* Chung-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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